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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읽기는 인간이 살며 정보를 얻고 지식을 확장하는 중요한 도구

이다. 특히 학령 전 아동에게 읽기 능력은 초기 문해(early 

literacy), 읽기(early reading)를 형성하며, 이는 학령기 교과 영

역에 기초 학습도구가 된다. 읽기가 어려운 아동은 조기에 진단 

및 중재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읽기 학습, 교과 학

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한 학습의 반복적인 실패는 학

업성취 문제를 넘어 미래의 개인적,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가져

올 수 있다(Lee, 2002). 이렇듯 학령전기의 읽기능력은 학령기의 

읽기 문제로 연결되어 보고되고 있다(Badian, 1996; Berninger 

et al., 1987; Carroll & Snowling, 2004).

유아의 읽기능력은 단어 읽기능력과 음운인식, 음운적 정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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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관련되고, 유아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능력도 발달한다고 하였

다(Jo et al., 2006). 이것은 음운처리능력에 내포된다.

음운처리능력(phonological processing)은 문자 언어와 구두 

언어를 인식하고, 기억, 회상, 산출하는 과정에서 음운론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낱말을 들었을 때 청각적으로 제시된 음운

적 표상을 부호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Lee, 2018). 또한 단어

의 음운구조를 인식하고, 단어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음운정보

를 사용하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작업기억 속에서 음운정보를 사용

하여 정보를 유지하는 모든 과정을 음운처리라고 한다(Wagner & 

Torgesen, 1987). 따라서 음운처리능력은 음운적 작업기억

(phonological working memory), 음운인식(phonological 

awareness), 음운적 정보회상(retrieval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운적 작업기억이란 단순히 음운정보를 저장하는 것 뿐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소리에 기초한 표상 

체계로 정보를 부호화하는 것이다(Wagner et al., 1993). 음운인

식은 언어 단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말소리에 사용되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소리의 단위와 유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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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및 조작하는 것이며, 또 음운체계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

력이다(Ball & Blachman, 1991; Kim, 2010). 음운적 정보회상

은 장기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단어의 일부, 혹은 단어 

전체의 재부호화를 회상하는 것이다(Wagner et al., 1997). 이

러한 3단계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말소리이나 글을 인식하

고 정보를 처리하여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의 청각적 

기억폭이 4개에서 8개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12세에는 성인과 비

슷한 수준에 이른다고 하였다(Hulme & Mackenzie, 1992). 음운

인식과 음운정보회상능력 역시 연령이 증가하면서 합성, 변별, 탈

락, 대치 순으로 음운인식이 발달하며 과제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

라진다고 하였다(Kim, 2005; Lee & Kim, 2014).

일반 아동과 달리 의사소통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음운처리

능력을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일반 아동보다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성마비 아동이나 지적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음운인식 능력이나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하였고(Cho & Kim, 2016; Ha & Kim, 

2012), 조음음운장애 아동 역시 음운인식 능력,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0; Ko & Kim, 2010). 하

지만 일부 인공와우나 말소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음운

처리능력이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Jang, 

2013). 이렇듯 일부 연구에서 일반 아동과 의사소통장애 아동이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

다. 이것은 연구 방법의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 아동에 비해 의사

소통장애 아동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청각적 단서로만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며, 청각적 단서와 시각적 단서를 함께 제공한 

연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이 연

구에서는 연구 방법적으로 시각적 단서와 청각적 단서를 함께 활용

한 연구를 수행하여 살펴보았다.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은 조음기관의 협응 문제로 일반 

아동에 비해 음운인식 능력과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이 낮은 것

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Kim, 2010; Ko & Kim, 

2010; Ryu et al., 2019; Yun & Lee, 2020). 이것은 음운체계에 

대한 부족한 지식이 오류를 수반하고, 읽기 능력의 문제로 연결될 

것이다(Kim, 2003; Lee et al., 2018). 읽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음운처리능력의 하위 영역 간 관계는 매우 긴밀할 것이다.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이나 음운인식 능력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음

운적 정보회상 능력과 관련된 연구가 다소 부족하다. 이에 음운체

계 지식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족한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을 함께 제시

하여 4∼5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적 작

업기억 능력, 음운인식 능력,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의 차이를 보이

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과 연령에 따라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집단과 연령에 따라 음운인식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집단과 연령에 따라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에 차이가 있는

가? 

넷째, 각 집단에서 음운처리능력의 하위영역(음운적 작업기억 

능력, 음운인식 능력,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 간 상관관계가 있는

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No. 

CUPIRB-2018-032). 본 연구에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4∼5세 기

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 21명(4세 11명, 5세 10명)과 일반 아동 

27명(4세 14명, 5세 13명), 총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선정기준은 (1)수용ㆍ표현 어휘력 검

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의 수용어휘력이 –1SD 이상에 속하고, (2)우리말 조음ㆍ음

운 평가(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Kim & Shin, 2004)의 자음정확도가 –1SD 미만에 속하고, (3)4∼5세 

아동을 대상으로 대상 규준을 참고할 수 있는 구강 조음기관의 기능 

선별 검사(Oral Speech Mechanism Screening Examination- 

Revised: OSMSE-R, Louis & Ruscello, 1987)를 실시하여 이상소

견이 나타나지 않으며, (4)부모나 어린이집·유치원 담임교사의 보고로 

청각, 인지, 정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아동들로 선정하였다. 일반 아

동 선정 기준은 U-TAP의 자음정확도가 –1SD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는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 선정기준과 동일하였다.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생활연령, 

수용어휘 점수, 자음정확도, OSMSE-R 점수의 기술 통계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

한 결과, 생활연령, 수용어휘력, OSMSE-R 점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음정확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50, p<.001). 따라서 대상자 선정 관련 연령별 그룹 

간 동일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FAPD (n=21) TD (n=27)

Chronological age (month) 58.05 ( 7.03) 59.59 ( 7.01)

REVT-ra 58.38 (12.38) 76.63 (20.71)

U-TAP PCC(%)b 86.42 ( 6.86) 99.31 ( 1.26)

OSMSE-Rc 30.90 (  .30) 30.74 (  .59)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APD=functional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CC=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a REVT-r=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et al., 2009); b U-TAP=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Kim & Shin, 2004); C OSMSE-R=Oral Speech 
Mechanism Screening Examination-Revised (Louis &  Rusoello, 
1987).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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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도구

1) 음운처리능력 검사

일반 아동과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음운처리 수행능력을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을 함께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음운처리

능력 검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단어는 한국판 맥

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Korean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K M-B CDI, Pae 

& Kwak, 2011) 유아용 체크리스트에 있는 어휘 속에서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를 선별하였다(Appendix 1). 이때 사용한 그

림은 선화로 그려진 그림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

하였다. 음운처리능력검사의 하위검사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Appendix 2).

첫째, 음운적 작업기억 검사는 Sung(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음운적 작업기억 검사 도구를 수정ㆍ보완하여 바로 지시하기, 거꾸

로 지시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음운적 작업기억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의미 있는 어휘들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그림 과제로 제작하였다. 아동에게 과제를 제시할 때 파워포

인트(PPT) 화면에 9개의 그림을 3 × 3 행렬로 제시하였다. 바로 

지시하기는 일련의 단어를 듣고 순서대로 그림을 지적하고, 거꾸로 

지시하기는 역순으로 그림을 지적하게 하였다. 각 과제별로 연습 

문항 1문항, 본 문항 8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음운적 

작업기억 검사의 예시화면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Phonological working memory test example

Figure 2. Phonological awareness elision task example

Figure 3. Retrieval ability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 test example

둘째, 음운인식 검사는 탈락과제, 합성과제, 변별과제를 실시하

였다. 선별한 어휘 목록 중 1음절 단어의 구조는 CV, CVC, 2음절 

단어의 구조는 CVCV, CVCVC로 이루어진 단어로 최종 선정하였

으며, PPT를 이용하여 과제를 실시하였다. 각 과제마다 음절과제 

연습 문항 1문항, 본 문항 5문항, 음소과제 연습 문항 3문항, 본 

문항 5문항으로 각각 14문항씩 구성하였다. 음운인식 검사 중 탈

락과제에 대한 예시화면은 Figure 2와 같으며, 탈락과제를 실시할 

때 PPT 화면에 제시어의 전체 그림이 제시되고, 청각단서와 함께 

그림 일부가 빠져나오면서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셋째, 음운적 정보회상 검사는 빠른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

였다. 검사에 사용될 어휘는 눈, 코, 입, 귀, 손, 발이며, 1음절 

신체부위 단어 6개로 선정하였다. 6개의 그림을 PPT 화면에 

10개씩 무작위로 배열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검사화면은 3개의 

장면으로 한 장면씩 제시하여 총 3회 실시하였다. 음운적 정보회

상 검사의 예시화면은 Figure 3과 같다.

2) 과제타당도

본 실험에서 사용한 어휘 및 그림자극은 총 66개로, 검사 목적

에 적절한지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언어치료 경력 5년 이상인 1

급 언어재활사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Likert 5점 척도(1=전

혀 ~ 5=매우)로 평가한 결과, 어휘에 대한 타당도의 평균은 4.97, 

그림자극에 대한 타당도의 평균은 4.24로 나타났다. 3점 이하의 

항목은 없었으므로 모든 어휘 및 그림자극을 사용하였다.

3. 실험설계

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언어치료센터의 가장 조용한 방에서 

연구자와 아동이 1:1로 진행하며, 연구자는 제시된 화면을 검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음운적 작업기억 과제, 음

운인식 과제, 음운적 정보회상 과제 순으로 수행하였다. 

음운적 작업기억 검사는 연구자가 아동에게 “OO아, 선생님이 

이제 단어들을 소리 내서 말해줄 거야. 선생님이 말한 단어를 잘 

듣고 그대로 지시하거나 거꾸로 지시하는 거야.”라고 설명한 후 과

제를 실시하였다. 연속된 3문항에서 0점이 나온 경우 해당 과제를 

중단하였다. 바로 지시하기 과제 후 거꾸로 지시하기 과제를 실시

하였다.

음운인식 검사는 탈락과제, 합성과제, 변별과제를 무선화하여 

실시하였다. 탈락과제와 합성과제의 경우 1개의 단어를 들은 후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첫소리나 끝소리를 빼거나 더하는 과제이며, 

각 문항마다 화면에 1개의 그림을 구어 지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변별과제의 경우 3개의 단어를 들은 후 같은 소리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단어 2개를 선택하는 과제이며, 각 문항마다 화면에 3개의 

그림을 구어 지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음운적 정보회상 검사는 빠른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이 그림을 보고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말하게 하였고, 

아동의 반응은 녹음기로 녹음하여 분석하였다. 연습문항을 통해 검

사과정을 이해하면 본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시 3회 이상 이름

대기가 틀리거나 해당 단어를 건너뛰어서 산출하는 경우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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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게 하였다. 아동이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지 않는 경우 

오류를 보인 문항을 가리켜 다시 이름을 말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음운적 작업기억 검사는 아동의 반응시간과 정오반응을 측정하

였다. 청각적 자극을 제시하여 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아보고자 아동에게 목표 그림을 제시한 순간부터 

아동이 마지막 그림의 지시가 끝나는 지점까지의 반응시간을 초

(sec)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Baddeley(2000)의 연구를 참조하였

다. 아동의 반응시간은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과제에 대한 점수는 

정반응 시 1점, 오반응 시 0점을 주었으며, 총 반응시간/총 정반

응 점수로 계산하였다.

음운인식 검사는 정오반응을 측정하였으며 각 과제마다 10점이

며 총 점수는 30점이다. 음운인식 검사 총 정반응 점수를 총 문항 

수로 나누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음운적 정보회상 검사는 아동의 반응시간과 정오반응을 측정하

였다. 빠른 이름대기 총점은 30점이며, 총 반응시간/총 정반응 점

수로 계산하였다.

5. 신뢰도

음운처리능력 과제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검사자 간 신뢰도는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을 소지한 2명의 대학원생에게 검사 절차, 기록, 채점 방법을 상세

히 설명한 후 전체 수집된 자료의 20%를 임의로 선정하여 채점하

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음운적 작업기억 검사, 음운인식 검사, 음

운적 정보회상 검사 순으로 검사자간 채점 신뢰도는 98%, 100%, 

99%였다.

6. 결과처리

4-5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처리능력

을 비교하고, 음운인식 하위과제에 따라 집단과 연령에서 수행력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원분

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서 음운처리능

력의 하위영역 간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적률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과 연령에 따른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 차이

연령별 두 집단의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바로 지시하기)에 대한 

기술통계표와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Table 2, Table 3에 제시하

였다.

FAPD (n=21) TD (n=27)

4 years 6.46 (4.13) 5.12 (5.12)

5 years 5.85 (3.20) 3.42 ( .91)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APD=functional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in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bility (forward pointing) in two group by age

Sources SS df MS F

Group  41.69  1 41.69 5.52*

Age  15.75  1 15.75 2.09*

Group × Age   3.50  1  3.50  .46*

Error 332.36 44   .46

*p<.05

Table 3. Two-way ANOVA result of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bility (forward pointing) in two group by age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바로 지시하기)에 대해 집단 간(F(1,

44)=5.52, p<.05)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 간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 집단과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

았다. 

연령별 두 집단의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거꾸로 지시하기)에 대한 

기술통계표와 이원분산분석은 Table 4, Table 5에 제시하였다.

FAPD (n=21) TD (n=27)

4 years 6.45 (6.07) 7.42 (4.60)

5 years 4.33 (3.43) 6.29 (2.54)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APD=functional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in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bility (backward pointing) in two group by age

Sources SS df MS F

Group 25.14  1 25.14 1.34

Age 31.07  1 31.07 1.65

Group × Age 2.94  1 2.94 .16

Error 826.44 44 18.78

Table 5. Two-way ANOVA result of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bility (backward pointing) in two group by age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거꾸로 지시하기)에 대해 집단 간,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집단과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2. 집단과 연령에 따른 음운인식 능력 차이 

연령별 두 집단의 음운인식 능력에 대한 기술통계표는 Table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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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PD (n=21) TD (n=27)

4 years 29.09 (13.59) 45.48 (13.75)

5 years 38.67 (21.44) 68.98 (10.83)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APD=functional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in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in 
two group by age

집단과 연령에 따른 음운인식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Sources SS df MS F

Group 6427.17  1 6427.17 28.71***

Age 3224.49  1 3224.49 14.40***

Group × Age  571.52  1 571.52 2.55***

Error 9850.43 44 223.87

***p<.001

Table 7. Two-way ANOVA result of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in two group by age

음운인식 능력에 대해 집단 간(F(1, 44)=28.71, p<.001), 연

령 간(F(1, 44)=14.40, p<.00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집단과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집단에서 연령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FAPD (n=21) TD (n=27) t

4 years 29.09 (13.59) 45.48 (13.75) -2.97*

5 years 38.67 (21.44) 68.98 (10.83) -4.09**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APD=functional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05, **p<.01

Table 8. Independent t-test result of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in two group by age

각 집단에서 연령 간 음운인식 능력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 

아동 집단에서 연령 간(t=-4.91, p<.0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으며,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 집단에서 연령 간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각 연령에서 집단 간 음운인식 능력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

등 연령 내에서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 집단, 일반 아동 집

단(t=-2.97, t=-4.09, p<.01)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각 하위과제에 따른 연령별 두 집단의 음운인식 능력에 대한 

기술통계표는 Table 9와 같다.

FAPD (n=21) TD (n=27)

4 years 5 years 4 years 5 years

Elision task
27.27
(26.11)

38.00
(29.36)

47.86
(20.45)

66.15
(18.50)

Synthesis task
28.18
(20.41)

43.00
(21.63)

45.00
(25.65)

75.38
(20.66)

Discrimination task
31.82
(19.91)

35.00
(27.59)

45.57
(14.99)

65.38
(15.61)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APD=functional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9. Descriptive statistics in phonological awareness sub task 
in two group by age

음운인식 하위과제별 이원분산분석한 결과, 탈락과제에서 집

단 간(F(1, 44)=12.78, p<.01), 연령 간(F(1, 44)=4.53, p<.05)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고, 합성과제에서 집단 간(F(1, 44)=14.24, 

p<.001), 연령 간(F(1, 44)=12.02, p<.01), 변별과제에서는 집단 

간(F(1, 44)=13.82, p<.01), 연령 간(F(1, 44)=4.86, p<.05)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하위과제에서 집단과 연령 간 상

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각 집단에서 연령 간 음운인식 하위과제에 따른 정반응 점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탈락과제, 

합성과제, 변별과제에서 일반 아동은 연령 간(t=-2.44, t=-3.40, 

t=-3.70, p<.05)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은 연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연령에서 집단 간 음운인식 하위과제에 따른 정반응 점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탈락과제에

서는 모든 연령 내 각 집단 간(t=-2.21, t=-2.82, p<.05)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으나, 합성과제와 변별과제에서는 5세 아동 집단 

간(t=-3.65, t=-3.12, p<.05)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4세 아

동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집단과 연령에 따른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 차이

연령별 두 집단의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에 대한 기술통계표는 

Table 10과 같다.

FAPD (n=21) TD (n=27)

4 years 1.69(.56) 1.42(.50)

5 years 1.27(.23) 1.06(.34)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APD=functional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10. Descriptive statistics in retrieval ability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 in two group by age

집단과 연령에 따른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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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SS df MS F

Group  .69  1  .69 3.72

Age 1.78  1 1.78 9.60**

Group × Age  .01  1  .01  .06

Error 8.17 44  .19

**p<.01

Table 11. Two-way ANOVA result of retrieval ability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 in two group
by age

음운인식 능력에 대해 연령 간(F(1, 44)=9.60, p<.01)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집단

과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4. 집단별 음운처리능력의 하위영역 간 상관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 집단에서의 음운처리능력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모든 하위영역 간에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일반 아동 집단에서의 음운처리능력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음운적 작업기억 중 바로 지시하기 과제와 음운

인식 중 탈락과제(r=-.407), 변별과제(r=-.607)와 상관성을 보였고, 

음운인식 하위과제 간 탈락과제와 변별과제(r=.403)에서 정적 상관

을 보였으며, 그 외 하위영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PWMA PAA

FP BP ET ST DT

PWMA BP .051**

PAA

ET -.407** -.239**

ST -.276** -.058** .376**

DT -.607** -.194** .403** .173**

RAPI RAN .179** .315** -.157** -.108** -.360**

Note. PWMA=phonological working memory ability; PAA=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RAPI=retrieval ability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 FP=forward 
pointing; BP=backward pointing; ET=elision task; ST=synthesis 
task; DT=discrimination task; RAN=rapid automatized naming.
*p<.05, **p<.01

Table 1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y sub-domains in a group o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4∼5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 21명과 일반 아동 

27명을 대상으로 음운적 작업기억, 음운인식, 음운적 정보회상의 

세 가지 음운처리능력과 음운인식 하위과제에 따라 집단 간, 연령 

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과 연령에 따라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 중 바로 지시

하기 능력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일반 아동은 4세가 5세에 비해 

낮았으며,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은 연령 간 차이가 없었다. 동

일한 연령에서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5세 집단에서 기

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낮았고, 4세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거꾸로 지시하기 능력에서 연령과 집

단 모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Kim, 2005; 

Kim, 2010)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Bellis(2011)는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을 뇌의 수초화와 연결시

켜 설명하였다. 일반 아동의 뇌량 수초화는 1세부터 시작되지만 5

세 무렵이 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하여 안정기에 이른다(Berk, 

2000). 5세 때 급속한 뇌 성숙이 4세 때의 효율적인 음운 정보 

조작이나 처리의 미숙함이 사라지고, 점차 음운적 작업기억 능

력이 숙련되어 간다(Ko et al., 2009). 이에 반해 기능적 조음

음운장애 아동은 이러한 수초화가 일반 아동에 비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Seok(2009)은 수초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음소의 특성을 변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고 하

였다. 따라서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은 대뇌 수초화 발달이 

일반 아동에 비해 느리고 이것은 청각 변별, 청각정보처리, 말

지각 등 음운적 정보를 처리하는 작업기억 능력으로 연결되어 

낮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집단과 연령에 따라 음운인식 능력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 아동은 4세가 5세에 비해 음운인식 능력이 낮았으나,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은 연령 간 차이가 없었다. 각 연령에서는 기능

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음운처리능력이 낮

았다. 5세에서는 음운인식 하위과제 중 하위 모든 과제에서 기

능적 조음장애 아동이 낮았으며, 4세 집단에서는 탈락과제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이 낮았고 다른 과제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로 일반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운인식 탈

락, 합성, 변별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운인

식 탈락, 합성, 변별능력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선

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Ahn et al., 2011; Anne et al., 

2000; Kim, 2005; Kim, 2010; Ko & Kim, 2010). 이것은 조

음음운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습득이 지연되고 이것은 음운변동

을 적용하지 못하여 말소리 산출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Justice & Schuele, 2004; Vihman, 1996)

4세 집단에서는 음운인식 탈락과제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이

는 4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에게 탈락과제가 어려웠다고 해

석할 수 있는데, 탈락과제는 다른 과제에 비해 비교적 난이도가 

높으며 음운인식 발달시기 중 후기에 완성된다(Torgesen et al., 

1994). 또한 탈락과제를 수행할 때 본래 단어를 기억한 다음 그 

단어를 조작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하는 과제이므로 더 세밀

한 음운인식 능력이 요구된다(Lee & Kim, 2014). 이는 음운인식

이 음운적인 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한 후 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까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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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적 작업기억 능력이다(Ahn et al., 2011). 이렇듯 탈락과

제는 다른 음운처리과제와 연계되어 성취되어야 하므로 발달이 

늦은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에게 어려웠을 것이다. 결과적

으로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낮은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

이 음운인식 탈락과제 처리에 어려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집단과 연령에 따라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 차이를 살펴보

았을 때, 두 집단 모두에서 5세 아동이 4세 아동보다 높았으나, 

연령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은 

3세부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이 발달하며, 

사물, 색깔, 숫자, 글자 이름대기 등 과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능력

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Kim, 2005).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 간 능력

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연구에 활용한 어휘목록이 4∼5세 아동

에게 친숙하고 이미 숙지한 단어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넷째, 각 집단에서 음운처리능력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은 모든 하위영역 간 상관관

계가 없었으며, 일반 아동은 음운적 작업기억과 음운인식 과제의 

일부 하위영역 간에 상관성이 나타났다. 바로 지시하기 과제-탈

락과제, 바로 지시하기 과제-변별과제, 탈락과제-변별과제 간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은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 음운인식 

능력,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이 모두 낮아 음운처리능력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아동은 음운 작업기억과 음운인식 과제들 간 상관성이 나

타난 것이 음운인식 과제 수행 시 단순히 저장하는 능력이 아니라 

저장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Ahn et al., 2011; Wagner & Torgesen, 1987). 

음운인식 탈락과제와 변별과제 간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러

한 결과는 읽기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4세 이후부터 음운인식이 점차 발달하는데, 이것은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탈락과제와 변별과제가 읽기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Ko & Kim, 2010; Torgesen et al., 1994).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과 음운인식 능력이 낮았다. 그러나 음

운적 정보회상 능력은 비슷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른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4-5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임상적 현장에서 과

제별 중재접근 가중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4세의 경

우 탈락과제, 5세에서 합성과 변별과제에 중점을 둔 임상적 지도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각적 자극과 시각적 자극을 함께 제시하

였는데, 그 결과 아동들이 연구 참여에 적극성을 보였으며, 음운처

리능력 검사의 어려운 과제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각적 

자극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다른 자극에 비해 인식이 잘 되기 

때문에 흥미 유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임상현장에

서 주의력이 짧은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처리

능력을 지도할 경우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운적 작업기억 검사 중 거꾸로 지시하기 과제에서 모든 

집단이 어려워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과제의 종류, 난이도 선택 

등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이 4세 때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

지만 5세 때 일반 아동이 급격히 향상되어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4세, 5세로 한정

하여 연구하였지만, 연령대를 확대하여 5세 이후의 음운적 작업기

억 발달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음운처리능력을 그림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구어산출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기 말실행증, 음운처

리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다른 장애군 아

동을 대상으로 그림을 이용하여 음운처리능력을 평가하면 기존의 

청각적 단서로만 제시하였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리하여 일반 아동의 음운처리능력과 비교하여 질적, 양적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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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list

1 syllable 2 syllable

감 손 가방 배추 주스

개 입 가위 버스 지갑

곰 총 개미 사과 참새

공 코 구두 사자 치마

귀 콩 그네 사탕 택시

눈 팔 기린 소파 토끼

달 풀 기차 수건 포도

돈 나무 수박 포크

말 나비 시소 풍선

문 다리 신발 피자

발 돼지 악어 하마

밤 딸기 여우 호떡

벌 모자 염소 호박

비 바다 오리 휴지

소 바지 우산

Appendix 1. Vocabulary and pictures used in test

Appendix 2. Examples of the experimental tasks

1. 음운적 작업기억 검사(바로 지시하기 과제)

문항 제시단어 점수 반응시간

연습 나비-포도 /2 초

1 나무-그네 /2 초

2 주스-사과-구두 /3 초

3 모자-바지-휴지-참새 /4 초

4 다리-신발-오리-딸기-배추 /5 초

5 지갑-호박-가위-토끼-사자-풍선 /6 초

6 포도-하마-버스-수박-기린-시소-악어 /7 초

7 기차-돼지-나비-우산-바다-택시-개미-호떡 /8 초

8 수건-피자-가방-치마-사탕-소파-염소-포크-여우 /9 초

총 정반응 점수 /44

정반응한 문항 당 반응시간 초

2. 음운인식 검사(탈락과제-음절수준)

문항 제시 단어 아동반응 점수

연습 나비-나

1 구두-구

2 바지-바

3 피자-피

4 나무-무

5 바다-다

점수 /5

3. 음운적 정보회상 검사(빠른 이름대기 과제)

문항 제시단어 점수 반응시간

연습 눈-코-입-귀-손-발 /6 초

1 코-손-발-입-귀-눈-입-손-코-발 /10 초

2 귀-입-코-눈-발-손-코-눈-귀-입 /10 초

3 손-눈-귀-발-코-발-입-코-손-귀 /10 초

총 정반응 점수 /30

정반응한 문항 당 반응시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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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담언어청각아동발달센터 언어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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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는 4-5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처리능력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각 영역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검사도구 REVT-R, U-TAP, OSMSE-R을 이용하여 4-5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 

21명과 일반 아동 27명으로 총 48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과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음운처리 수행능력을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을 함께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그림을 이용한 음운처리검사 도구를 직접 제작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바로 지시하기 과제와 그림 거꾸로 지시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음운인식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음운인식 탈락과제, 합성과제, 

변별과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빠른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이 낮았다. 둘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음운인식 능력이 낮았다. 셋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은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이 비슷하였다. 넷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은 모든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일반 아동은 바로 지시하기 

과제-탈락과제, 바로 지시하기 과제-변별과제, 탈락과제-변별과제 간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임상적 중재에 앞서 아동의 음운적 작업기억 능력과 음운인식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 아동에 비해 비교적 

주의력이 짧은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에게 그림, 사진과 같은 시각적 자극물을 함께 활용하여 

임상에서 음운처리능력을 지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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